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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國內經濟 中長期 展望 >

1 . 潛在成長率 추정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인구증가율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라 1990년대 6.7% 수준에서 2001∼2010년 기간에는 5.1% 수준으

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요소투입에 의한 상대적 성장기여도가 감소될 것이며, 향후 성장

은 技術革新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의해 좌우될 전망.

2 . GD P 規模 , 1人當 GD P 및 交易規模

□ 경상GDP 규모는 5%대의 실질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에는 11,000억

달러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경상가격 기준 1인당 GDP는 2000년에 10,000달러 수

준으로 회복한 후 2010년에는 21,000달러 수준을 상회할 전망.

□ 우리 경제의 총교역규모(상품·서비스 교역)는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

장세 및 무역자유화 추세 확대 등에 따라 1999년 3,00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5,80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전망.

총수출규모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2010년

에는 2,960억달러로 증대되고, 총수입규모도 2010년에는 2,940억달

러에 달할 전망.



3 . 物價 및 雇傭

□ 소비자물가는 2001∼2010년 기간 중 평균 2%대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수요측면의 물가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유통구조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구조변

화도 물가안정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활동인구는 인구증가율 하락 및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

동참여 확대로 1990년대의 1.6%에서 2000년대에는 1.4% 수준을 유

지할 전망.

1990년대의 연평균 61.2%를 유지했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로 2001∼2005년 기간 중 61.7%, 2006∼2010

년에는 6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은 향후 5%대의 실질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2001∼2005년

기간 중 연평균 4.5%, 2006∼2010년 기간 중 4.0%대로 안정될 전망.

4 . 産業構造

□ 국내산업은 기술변화의 가속화 및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라 構造轉

換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농림수산업

과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은 높아질 전망 .

제조업의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低부가가치 공정의 해외이전 및

주요 수출상품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로 1990년

의 29.5%에서 2000년 28.4%, 2010년에는 28.0%로 낮아질 전망.



* 제조업 내부에서는 경쟁 심화로 2000년대 초반 급속한 구조조정을

거친 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기술·지식집약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

서비스업의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1990년의 60.9%에서 2000년

67.0%, 2010년에는 69.3%로 상승할 전망.

* 소득수준의 향상,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유

통, 의료·보건 등의 업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

* 지금까지 제조업내에서 영위되었던 경영·기술·마케팅 컨설팅, 정

보서비스, 법률자문 등의 외주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對 기업서비스

산업의 비중도 증가할 전망.

5 . 財政收支와 國家債務

歲入은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따른 과세기반의 확대와 5%대의 실질

성장률에 힘입어 2000∼2010년 기간 중 연평균 9%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조세부담률은 1999년 18.6%에서 2010년 21% 내외로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됨.

재정적자는 적극적인 세출억제 및 세입증대에 따라 1998년 GDP 대

비 4%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均衡財政을 달성.

國家債務 규모는 1999년말 94.2조원에서 점차 증가한 후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Ⅰ . 世界經濟의 中長期 展望 및 與件變化

1 . 世界經濟 巨視 展望

□ 成長率 및 交易伸張率 : 세계경제는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침체국

면에서 벗어나 2010년경까지 3% 내외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전망.

미국경제는 1991년 이후 지속된 장기간의 호황으로부터 벗어나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효과는 아시아 및 남미 등 신흥

시장국가의 高성장에 의하여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교역량은 성장세 회복 및 자유무역의 추세적 확대에 따라

5%대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物價 : 아시아 외환위기로 초래된 디플레압력이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점차 해소되면서 先進國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

그러나 國際油價를 제외한 원자재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2010년

경까지 2% 내외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換率 및 金利 :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및 경기둔화에 따라

美달러화는 여타 주요통화에 대하여 점차 弱勢로 반전될 전망.

특히 일본의 경기회복이 지속될 경우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

엔 수준을 하회할 전망.

국제금리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

정될 전망 .



<表 1> 世界經濟 展望

(단위: % )

註 : 1) 태평양연안국은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

국을 포함.

2) 교역량은 수출물량 기준.

3 ) 소비자물가 기준.

4 ) 연평균 기준임.

5 ) 1998년은 추정치임.

資料 : W EF A , 『W orld Econom ic Outlook』 4th qu arter 1999.

W EF A , 『W orld Econom ic Outlook : 20- y ear Ex ten sion』 M arch 1999.

19985 ) 1999 2000 2001 2002
2001∼

2010 평균

經濟成長率

세 계 1.9 2.7 2.9 3.3 3.4 3.1

선 진 국 2.2 2.6 2.4 2.7 2.7 2.3

미 국 3.9 3.8 2.3 2.9 2.9 2.2

일 본 - 2.9 1.3 1.4 2.3 2.4 1.9

E U 2.9 2.1 2.8 2.6 2.5 2.4

태평양연안국1 ) - 4.7 4.4 5.0 5.5 5.8 5.8

중 국 7.8 7.1 6.8 7.4 7.3 7.4

중 남 미 1.1 - 1.6 3.0 4.3 4.5 4.4

世界 交易量2 ) 3.7 2.7 6.1 5.9 6.2 5.6

先進國 物價3 ) 1.4 1.4 1.9 2.0 2.0 2.0

美CD금리(3개월물)4 ) 5.5 5.2 5.6 5.6 5.6 5.2

엔/달러 換率4 ) 130.9 116.7 114.4 110.8 108.9 105.6

2 . 技術革新과 世界産業 環境

□ 세계는 경제주체들의 혁신능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知識의 체

계적 생산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가간 技術革新 시스템 경쟁에 돌입

하는 추세.



□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는 高技術산업군에서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세계시장 과점화 경향과 중소기업 중심의 中技術산업군에서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집약될 수 있음.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高技術 산업군에 포함되는 전기·전

자, 자동차, 정밀화학·의약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내의 世界

分業을 확대해 가는 추세 .

* 다국적기업간 경쟁 심화에 따라 비용우위 확보를 위해 R&D, 원자

재 조달, 제품생산 및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에 관련한 모

든 분야에 대한 最適立地를 세계적 차원에서 선정하고, 그 지역내에

서 분업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혀가고 있음.

*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R&D·調達·生産 등과 관련한 세계화 추세로 인

하여 개별 국가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地域間 貿易

의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地域內 貿易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表 2> 地域間·地域內 貿易의 變化 추이

(단위: % )

1981∼85 1991∼95

EU NAFT A 아시아 세계수입 EU NAFT A 아시아 세계수입

EU 18.1 3.4 1.9 34.0 24.1 3.3 3.4 38.0

NAFT A 3.6 7.1 3.5 18.5 3.4 7.3 4.4 17.8

아시아 2.3 5.3 6.4 18.2 4.5 6.8 12.0 26.0

세계수입 35.7 20.9 17.6 100.0 39.1 20.0 23.8 100.0

註: 아시아는 중동을 제외한 일본, 중국, A SEAN , NIES 등 38개국임.

資料: IMF , Direction of T rade Statist ics , 각년도.



섬유·의류, 산업용기계 등 중소기업 중심의 中技術 산업군은 특

정지역에 地域革新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성과 다양성의 창출로

경쟁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경쟁우위를 확보한 후에는 기업활동을

해외로 확대하는 경향.



Ⅱ . 國內經濟 中長期 展望

1 . 潛在成長率 推定

□ 본고에서의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하며,

한 경제의 장기적 供給能力 혹은 생산능력 변화를 나타냄.

한 경제의 장기적 공급능력의 변화는 생산함수의 형태가 주어졌

을 때 勞動과 資本 등 요소부존여건 및 技術수준의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잠재성장률은 요소의 축적 및 기술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 이하에서는 成長會計方法(grow th accounting )을 이용하여 잠재성장

률을 추정.

즉 과거의 장기적 생산물 증가율을 요소 투입 및 기술진보로 분

해한 후 이를 토대로 각 요소의 증가율 및 기술진보율에 대한 예

측을 통해 미래의 공급능력의 증가율을 추정.

□ 위의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추정은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과

함께 세계산업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技術革新 시스템의 구축

을 위한 다음의 3가지 전제조건에 입각.

①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多國籍企業들이 국내에 입지하여 자유

로운 기업활동(R&D·조달·생산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각종 規制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



②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전자, 자동차 등)에서 한국계 다국적기업

이 해외 기술혁신 중심지에서 R&D 활동을 전개하고, 국내에서는

산·학·연 협동 등을 통한 R&D 사업이 적극 추진 .

③ 경쟁력이 취약한 中小企業 중심의 산업(섬유·의류 등)에서는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선진 다국적기

업의 유치를 통하여 동북아시장을 지향한 地域革新 시스템 구축.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7% 수준에서 2001∼2010년 기

간에는 5.1%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1991∼2000년 기간 중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은 3.4% 수준을 유

지하고 있으나, 향후 2001∼2010년 기간에는 인구증가율 감소와

勞動時間 短縮에 따라 2.4%로 하락할 전망.

* 1996년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517시간으로 독일·프랑스에

비해 약 1,000시간, 미국·일본에 비해서는 약 500시간 정도 긴 것

으로 추정됨. 앞으로 소득수준 향상으로 여가시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0년에는 약 2,100시간대

로 단축될 전망.

규모의 경제와 자원재분배에 의한 경제성장도 현재 2.2%에서

2001∼2010년간에는 1.5%로 감소할 전망 .

반면 技術革新의 성장기여율은 기술개발의 질적인 고도화의 결과

현재의 1.2% 수준이 2010년까지 계속 유지될 것임에 따라 기술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

* 기술혁신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991∼2000년간의 18%에서

2001∼2010년 기간 중에는 2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증가.



*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설비투자 확대과정에서 자본재수입 등을 통

한 상업화기술 체득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는 위험도가

높은 應用技術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그러나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2001∼2010년간

의 잠재성장률은 4%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

<表 3> 潛在成長率과 要因別 寄與率

(단위: % )

1971 80 1981 90 1991 2000 2001 2010

실제성장률

불규칙요인

潛在成長率

요소투입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증가

규모의 경제

자원재배분

기술진보

7.6

- 0.6

8 .2

5 .2

3.1

2.1

3 .0

1.5

0.9

0.6

9.1

1.1

8 .0

4 .5

2.6

2.0

3 .5

1.7

0.8

1.1

5.8

- 0.9

6 .7

3 .4

1.5

1.9

3 .4

1.5

0.7

1.2

5 .1

2 .4

0.3

2.1

2 .7

0.9

0.6

1.2

<表 4 > 主要國別 勞動時間의 變化 (製造業 )

(단위: 時間/年)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1975

1981

1986

1991

1996

2,626

2,792

2,844

2,564

2,517

1,678

1,656

1,655

1,582

1,517

1,830

1,717

1,643

1,682

1,679

2,043

2,146

2,150

2,080

1,993

1,881

1,888

1,930

1,943

1,986

註: 제조업 생산직의 주당 노동시간을 연간 52週로 가정하여 환산.

資料: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각호.
日本生産性情報センタ , 1999年版 活用勞 統計 , 1999.



<圖 1> 潛在成長經路와 實際GDP成長

2 . GD P 規模 및 1人當 GD P

□ 경상GDP 규모는 5%대의 실질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에는 11,000억

달러 내외에 달할 전망.

□ 이에 따라 경상가격 기준 1인당 GDP는 2000년에 10,000달러를 회복

한 후 2010년에는 21,000달러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表 5 > GDP 규모 및 1인당 GDP 전망

1998 2000 2010

GDP (경상, 억달러) 3,213 4,760 11,050

1인당 GDP (경상, 달러) 6,823 10,070 21,820



3 . 支出構造

□ 2000년대의 경상GDP 대비 지출구조는 소비지출 비중은 높아지는 반

면, 고정투자 비중은 정체하고 수출입 비중은 상당폭 감소.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인구노령화,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패턴의

고급화 및 여가활동 증대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이 상승함에 따라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 정부소비지출의 비중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

설비투자는 해외생산 확대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지식집약화를

위한 설비고도화, R&D를 포함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 비중은 현재 수준에서 다소 증가 .

* 단, 기술혁신의 성과가 부진하여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 원활하

지 못할 경우 신규투자는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 그러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社會間接資本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총투자율의 급격한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수출은 일부 산업의 해외생산 확대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비중

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 및 국내산업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활발한 수입대체의 영향으로 꾸준히 하락.



<表 6 > 國內總生産에 대한 支出構造 전망

(단위: % )

구성비(경상가격) 증가율(불변가격)

1980 1990 2000 2010
1981∼

1990

1991∼

2000

2001∼

2010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재 고 증 가

수 출

수 입

국내총생산

64.6

11.5

32.1

- 0.9

34.0

41.5

100.0

53.7

10.1

37.1

- 0.4

29.8

30.3

100.0

56.7

9.8

30.4

1.7

30.7

29.3

100.0

58.7

9.3

31.9

0.0

26.8

26.6

100.0

8.1

5.5

12.0

-

10.8

10.7

9.2

5.9

5.0

3.8

-

9.9

7.3

5.8

5.5

4.3

5.3

-

5.1

6.3

5.1

4 . 交易規模

□ 우리 경제의 총교역규모(상품·서비스 교역)는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

장세 및 무역자유화 추세 확대 등에 힘입어 1999년 3,00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5,80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전망.

총수출규모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960억달러로 증대되고,

총수입규모도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2010년에는 2,940억달러

에 달할 전망.

□ 경상수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2002년경에 균형을 이룩한

후 장기적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안정성장세가 전망됨에 따라 전반적

인 균형세가 지속될 전망.



<表 7 > 交易規模 전망

註: 1) 국제수지 기준

2)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1998 1999 2000 2010

총수출 (억달러)1 )

(증가율, %)

상품수출

(증가율, %)

총수입 (억달러)1 )

(증가율, %)

상품수입

(증가율, %)

총교역규모

1,567

(- 5.0)

1,321

(- 4.7)

1,144

(- 33.2)

905

(- 36.2)

2,711

1,680

(7.2)

1,412

(6.9)

1,386

(21.1)

1,140

(26.0)

3,067

1,812

(7.8)

1,523

(7.8)

1,637

(18.1)

1,347

(18.1)

3,449

2,955

(5.0)2 )

2,452

(4.9)2 )

2,939

(6.0)2 )

2,379

(5.9)2 )

5,894

5 . 物價

□ 소비자물가는 2001∼2010년 기간 중 평균 2%대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 .

공급측면에서도 환율의 하향 안정세로 인한 수입물가의 안정,

시장경쟁 활성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물가안정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表 8 > 消費者物價 전망

(단위: % )

1998 1999 2000 2001∼2005 2006∼2010

소비자물가 7.5 0.8 3.2 2.5 2.0



6 . 雇傭構造와 失業

□ 경제활동인구는 인구증가율 하락 및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

동참여 확대로 1990년대의 1.6%에서 2000년대에는 1.4% 수준을 유지.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의 연평균 1.0%에서 2001∼2005년 기간

에는 0.8%, 2006∼2010년 기간에는 0.6%로 크게 낮아질 전망.

1990년대의 61.2% (남성: 75.5%, 여성: 47.7%)를 유지했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1∼2005년 61.7% (남성: 75.3%, 여성: 48.7%), 2006∼

2010년에는 63.0% (남성 : 75.6%, 여성: 51.1% )로 증가할 전망.

□ 失業率은 향후 5%대의 실질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2001∼2005년

기간 중 연평균 4.5%, 2006∼2010년 기간 중 4.0%대로 안정될 전망.

이러한 실업률 추이는 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향후 외

환위기 이전의 3%대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임 .

<表 9> 就業人口 및 失業率 長期 추이

(단위: % )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증가율
참가율

남성 여성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5

2006∼2010

1.7

1.2

1.0

0.8

0.6

3.7

2.5

1.6

1.4

1.4

58.8

58.1

61.2

61.7

63.0

77.4

73.4

75.5

75.3

75.6

41.7

43.8

47.7

48.7

51.1

3.6

2.8

1.2

1.7

1.5

4.1

3.5

3.5

4.5

4.0

註: 1999년 이후 인구증가율은 통계청의 전망치이며,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률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임.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996.
, 경제활동인구연보 , 각호.



7 . 産業構造

□ 시장개방 확대와 다국적기업의 진출에 따라 전산업에 걸쳐 빠른 構造

調整이 진행되며, 업종별 성장경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구도, 기술

변화 및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등의 차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전망.

□ 산업 전체적으로는 지식집약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농림수

산업과 제조업의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서

비스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농림수산업은 영농규모의 대형화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도 불

구하고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대로 전체적인 성장

세는 둔화.

□ 제조업비중은 低부가가치 공정의 해외이전 및 주요 수출상품의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로 1990년의 29.5%에서 2000년

28.4%, 2010년에는 28.0%로 점차 낮아질 전망.

그러나 제조업 내부에서는 경쟁 심화로 2000년대 초반 급속한 산

업구조 조정을 거친 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술·지식집약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전

기·전자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

* 전기·전자와 자동차에서는 해외연구개발,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핵심역량 축적 및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多國籍化 진전으로 완제품

수출은 현지생산으로 대체되나 중간재 수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



重裝備부문에서는 조선이 상당기간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이며,

발전설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기 등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국

내진출에 힘입어 수입대체와 더불어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석유화학, 섬유 등 저위기술산업에서는

동남아국가들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수출이 감소되면서 제조업내

에서의 비중이 하락할 전망.

□ 서비스부문은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GDP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

여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의 60.9%에서 2000년

67.0%, 2010년에는 69.3%로 점차 상승할 전망.

소득수준의 향상,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유통, 의료·보건 등의 업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

지금까지 제조업내에서 영위되었던 경영·기술·마케팅 컨설팅,

정보서비스, 법률자문 등의 외주화가 활발해 짐에 따라 對 기업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증가할 전망.

그 동안 폐쇄적 시장구도가 유지되었던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

라 流通業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부문에서 수입증대가 예상됨.



<表 10> 産業別 國內總生産

(단위:% )

經常構成比 不變增加率

1980 1990 2000 2010
1981∼
1990

1991∼
2000

2001∼
2010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15.1

1.3

30.1

53.4

9.2

0.5

29.5

60.9

4.4

0.2

28.4

67.0

2.6

0.1

28.0

69.3

3.1

- 1.0

11.8

9.6

- 2.5

- 1.1

7.5

5.8

- 0.9

- 0.5

5.3

5.3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9.2 5.8 5.1

<表 11> 産業別 輸出

(단위:% )

經常構成比 不變增加率

1980 1990 2000 2010
1981∼
1990

1991∼
2000

2001∼
2010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3.5

0.3

73.5

22.7

1.6

0.1

79.5

18.8

0.4

0.1

84.9

14.6

0.2

0.1

86.8

12.9

- 0.4

- 0.2

12.3

7.7

- 4.8

4.1

10.8

6.0

- 3.5

- 0.9

5.4

2.3

총수출 100.0 100.0 100.0 100.0 10.8 9.9 5.1

<表 12> 産業別 輸入

(단위:% )

經常構成比 不變增加率

1980 1990 2000 2010
1981∼
1990

1991∼
2000

2001∼
2010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원유

10.8

3.7

55.8

5.3

24.3

5.7

3.5

74.3

7.1

9.5

9.2

2.2

53.5

8.8

26.3

10.4

2.3

51.5

9.6

26.2

- 0.3

7.3

14.5

9.8

3.6

11.2

2.9

4.1

9.5

18.7

7.5

6.8

5.9

7.2

16.5

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7 7.3 6.3



8 . 財政收支와 國家債務

歲入은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따른 과세기반의 확대와 5%대의 실질

성장률에 힘입어 2000∼2010년 기간 중 연평균 9%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조세부담률은 1999년 18.6%에서 2010년 21% 내외로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됨.

재정적자는 적극적인 세출억제 및 세입증대에 따라 1998년 GDP 대

비 4%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均衡財政을 달성.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는 1999년 12.9조원에서 빠르

게 감소하여 2004년에는 상환이 개시되며, 2014년경에는 상환이

종료될 전망.

國家債務 규모는 1999년말 94.2조원에서 점차 증가한 후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9년말 19.4%에서 200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까지는 증가하나, 그 후 지속적인 재정적자 감축노력에 따

라 감소하여 2010년경에는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락.


